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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 중증 장애인들이 비만 겨우 가리는 움막

에서 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달리

방도가 없어 발길을 돌렸다. 그러다가 이듬

해 12월 방송에서 중증 장애인 5명이 화재

로 숨진 것을 보았다. 양평에서 보았던 바로

그 움막이었다. 

이 사건은 그의 삶을 또 한번 바꾸어 놓

았다. 먼저,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하였다. 하

지만 현장에 가서 불에 타버린 시설을 보고

는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살 집이 필요하다

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. 때마침 할머니 한

분이 8,000평의 땅을 기증하였고, 건설업

에 몸담고 있는 강승호 상무가 개인 자격으

로 건축에 관여하게 되었다. 하지만 IMF

사태로 후원금이 끊겨 3년 간 공사가 중단

되었다. 이에 그는 어떡하든 집을 지어야겠

다는 생각에 은행에서 2억원을 융자받아

보태기도 하였다. 마침내 공사 시작 5년 만

에 장애인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었다. “준공

당시 제 집을 지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기

뻤습니다. 그리고 제가 건설인이라는 사실이

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.”

강승호 상무는 남을 돕는 것도 연습이 필

요하다고 말했다. 500원, 1,000원이라도

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내야 나눌

수록 아픔과 고통은 작아지고 기쁨은 커진다

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. “지금도 움막

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불우 이웃들이 많습니

다. 건설인들이 나선다면 이들이 안정적인 보

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

것입니다.”

이사람

“더불어 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”
강승호은산토건(주) 상무이사

정신지체요양시설양평평화의집건립후원

음에는 막연히 불쌍해 도와준다는

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장애인들과 함

께 먹고 뒹굴다보니 어느덧 봉사 활동이 사

는목적과의미가되었습니다.”

사회 사업가의 얘기가 아니다. 일선 건설

현장에서 20년을 보낸 강승호 은산토건 상

무의‘더불어 살아간다’는 삶의 지표이다.

그는 정신 지체 장애인들의 보금자리인 양

평 평화의 집 건립 후원자로서 현재는 법인

이사로 등재되어 있다. 이사 등재는 지속적

인 봉사 활동과 함께 앞으로 요양 시설 규

모를 늘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자신과의 약

속이기도하다.

강승호 상무는 별난 데가 있는 사람이다.

한양공고를 졸업할 당시에는 성적이 우수

해 서울공대 특채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마

다하고 서울시에 들어갔다. 가정 형편이 어

려운 이유도 있었지만 내심 사회에 일찍 진

출해 경험을 쌓는 것이 일류 대학을 나오는

것보다 나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. 이

후 군대를 제대한 뒤 쌍용건설에 입사해 수

년간 근무하기도했다.

그러나, 선친에 이어 진경산수화의 전통을

잇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사직하고 미술 공부

에 전념하였다. 붓보다는 토목 연장이 그에

게 더 어울린다는 하늘의 뜻이었을까. 미대

진학에 실패한 그는 쌍용에서의 인연으로 은

산토건에 들어가 건설 야전의 산증인이 되었

다. 이런 과정을 그는‘노가다’에서‘건설인’

으로탈바꿈한단계라고말했다.

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강승호 상무는

‘노가다’란 이름의 사업체를 갖고 있다. 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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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워크 사이트인 노가다넷닷컴(www.

nogadanet.com)이 그것이다. 그가 2억

원을 투자해 2000년 11월 문을 연 이 회사

는 모작 시공자, 즉 십장을 위한 사이트이다.

무료로 운용되는 이 사이트는 하도급 업체

밑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있는 모작 시공

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실

제로 필요한 인력을 업체들이 쉽게 구할 수

있도록하고있다.

강승호 상무가 불우 시설에 관심을 갖고

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찾

아왔다. 1997년 공원 묘지 사업 관계로 현

장 조사차 양평에 들렀다가 장애인 50여 명

이 움막에서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. 버려


